
[성명]

김상호 총장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

 

김상호 총장은 입학생 모집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우리대학은 2021학년도 입학생 모집에서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꼴찌 수준, 

4년제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전문대학과 비교해도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학

령인구 감소, 코로나 사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입학생 모집 성적표는 대학의 

존폐를 거론할 만큼 충격적이다. 개교 이후 가장 큰 위태로운 현실, 대학 존립의 

실제적 위기를 맞았다. 이보다 더 큰 위험과 파국의 핵심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캠퍼스의 봄을 즐기라’는 총장이다. 구성원의 고통과 

조직의 붕괴 상황에 대해 책임지려는 리더의 상식적 품격도 발견할 수 없고, 난

국을 타개할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는 총장이 우리대학 위기의 핵심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이다.

총장의 자리에서 입시를 포함한 대학 경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마땅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겪었던 대학 경영 실패에 대

해선 구구절절 언급하지 않겠다. 김상호 총장은 대학 경영자로서의 책임지는 자

세로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올해보다 힘든 내년, 내년보다 더 힘

든 내후년을 대비해야 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지막 의무’

이며, 총장의 진정한 리더십이다.

총장은 도리를 다하라.

최근 담화문에서 경영 전반의 실패가 본인의 ‘불찰과 무능에 기인’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장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밝힌 바와 같이, 김

상호 총장은 구성원에게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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